
ICORL 2020 학술 프로그램의 

세션 유형  

1. Keynote lectures  

특정 주제와 전문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해당 분야 리더의 

30 분짜리 강의 세션입니다. 강의 시간은 20 분이고 청중과의 

문답시간 10 분이 있습니다. 강의 시작 시 의장이 간략하게 

연자의 약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 Symposium 

심포지엄은 일반적으로 90~120 분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5~6 명이 각 주제에 대해 15 분 발표하고, 이후에 

청중과의 문답시간이 있습니다. 각 심포지엄에는 의장이 

있으며, 의장은 각각의 연자를 발표 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3. Round tables  

좌담회는 특정 전문분야의 주제에 대한 90 분 세션입니다. 

세션마다 의장과 사회자가 있습니다. 의장은 5 분간 주제와 

토론자를 소개합니다. 이어 사회자가 진단 및 치료의 

핵심적인 측면에 대한 사례를 하고, 각 발표가 끝나면 

사회자가 진단 및 치료의 근거에 대하여 슬라이드 1 – 2 장 

정도로 보충설명을 합니다. 각 세션에는 4 – 6 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해 진단 및 관리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세션에는 최소 5 개의 사례들이 준비됩니다.  

4. Instructional courses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의 주제에 대한 60 분짜리 세션입니다. 

주제는 일반적으로 질환의 치료, 합병증 및 합병증의 

예방이나 관리, 또는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아직까지 

까다롭거나 어려운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각 교육과정에는 



의장이 있으며 주로 1~2 명의 발표자가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15~20 분의 문답시간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예:  

가. 침샘질환에서 얼굴 신경과 얼굴 신경마비의 관리. 

나. 침샘질환의 수술결과 개선 및 침샘질환 환자의 수술 후 

합병증 감소방안.  

다. 구인두와 갑상선의 경구로봇수술을 위한 팁과 요령.  

5. Meet the Professor  

90~120 분짜리 세션입니다. 의장과 사회자, 그리고 담당 

분야에서 저명한 3 명의 리더들로 구성됩니다. 주제는 

중요하거나 어려운 질환의 치료 또는 합병증과 합병증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각 발표자에게는 15~20 분 

동안의 발표시간에 이어 15~20 분의 문답시간이 있습니다. 

의장은 발표자를 소개하고 사회자는 질문 및 토론을 

주도합니다. 교육과정의 예:  

가. 어렵거나 난치성 재발 현기증 관리. 

나. 전두동 수술을 위한 팁.  

다. 두경부암 재건수술.  

6. Masters of Surgery  

90 분 세션으로 이과학, 비과학, 두경부 수술 분야의 

수술과정 및 요령에 대한 6 개의 동영상 발표가 있습니다. 각 

세션 별로 의장과 사회자가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동영상과 수술과정에 대하여 발표합니다. 동영상은 수술에서 

중요한 단계 및 요령을 강조하고 설명해야 하고, 동영상 

강의 후 질문 및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각 동영상은 10 분 

이하로 상영하며 질문 및 답변은 5 분간 진행됩니다.  



7. Grand Debates 

이비인후과 분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발표할 4~5 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90 – 100 분 세션입니다. 세션 별로 

의장과 사회자가 있습니다. 의장은 각 발표자와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각 발표자는 15 분 내로 각 질환에 대한 

토론의 논점에 대하여 발표합니다. 사회자는 발표 후 논점을 

중재합니다.  

8. Video Lecture  

이과학, 비과학, 두경부 수술 분야의 수술절차에 대한 다수의 

동영상 발표가 있는 120 분 세션입니다. 이 동영상들은 

ICORL 2020 참가자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세션에는 

발표자가 없으며, 서로 다른 중요한 수술방법 및 요령에 

대해서 소개하는 동영상이 상영되며, 자막이 제공됩니다. 각 

동영상 상영 시간은 10 분 이내입니다. 

 
9. Pros and Cons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서 최근 가장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요 주제에 대해, 상반된 지견을 가진 두 전문가가 

각기 최신지견을 공유하며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